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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박상래 - 2022년 12월 18일 14시13분

[특별기고]“지역의 멋과 맛... 브랜드를 채우자”

/손용욱(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전라북도는 기름진 옥토로 이루어진 광활한 평야 지대로 예로부터 물자가 풍부하고 예술이 발달

하여 삶이 풍요로운 고장이다. 특히 사시사철 천연의 재료와 정성이 가득한 마음을 담은 음식은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지역의 맛을 꽉 채워주는 곳이다. 맛깔난 음식과 술 한잔 그리고 판소리

가 어우러진 흥과 여유로움으로 항상 찾고 싶은 포근하고 정겨운 지역이다.

전북의 명소인 한옥마을은 오랜 기간 향토음식, 전통주와 지역특산품인 한지 등 다양한 먹거리와

전통상품을 만들고 후세에 전수하고 있는 장인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저마다 전통기술과 새로

운 트렌드를 융합한 상품으로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전통적인 맛과 멋을 한껏 뽐내고 있다.

지자체마다 지역의 소상공업 기반의 장수기업에게 백년가게, 천년명가 등 인증사업을 통해 지역

브랜드를 알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필자는 해당 지역에 갈 때마다 이름난 명소

를 꼭 방문하여 직접 맛도 보고 체험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그럴 때 마다 직업병인지 상

품의 상표권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휴대폰으로 확인하는데 상표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품도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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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이 회자 된 포항의 덮죽 사례는 오랫동안 축적해온 명성으로 형성된 고유의 값진 브랜드

를 타인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전북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표권 도용에 따른 지

식재산권 분쟁사례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지만, 전통기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상품을 명품 브랜

드화해 성공모델로 자리 잡은 사례도 적지 않다.

부안의 맛집으로 자리매김한 A제빵소의 경우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와 제품 브랜딩을 통해 프랜차

이즈화하였고, 해외 진출까지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외지인이 일부러 찾아가는 관광자원이 되었

고,

전주를 오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들리는 코스가 된 전주한옥마을 부근 유명 콩나물국밥집은 대

부분 상표권 등록 후 영업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 좋은

사례이다.

그리고, 군산의 영화타운은 전통시장 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디저트 카페, 스페인 음식점, 사케바,

로컬 펍 등 다양한 사업장을 오픈하였는데, 군산의 근대문화 관광자원과 함께 지역명소로 자리매

김한 로컬브랜드로 지역 전통시장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소

상공인들이 만들어 낸 제품과 상표권 확보 후 브랜딩 성공사례는 해당 업체뿐 아니라 지역 상권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지식재산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지만, 하루하루 생업에 힘들

어하는 소상공인에겐 낯설고 지식재산권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북지식재산센터에서는 2023년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과 상담, 상호와 제품 브랜드의 상표권 및 레시피에 대한 특허권 확

보 그리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공동브랜드 지원, 부정경쟁행위 대처방법 등을 위해 소상공인

지식재산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한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2021년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중 산업재산권 출원 순위가

특허(실용신안 포함)는 10위로 4,452건(전국 189,887건), 디자인은 11위로 1,006건(전국 59,957건),

상표는 12위로 4,303건(전국 255,761건)을 출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장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대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의 멋과 맛이 이제 세계를 휩쓰는 K-브랜드의 시대를 맞이 헀다. 코로나19

가 완전히 풀리게 되면 외국인 등 더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다. 지역의 향토자원을

기반으로 소상공인들이 만들어 온 상호가 독점적인 지위를 갖지 못해 경쟁자에게 도용당하는 사

례가 없도록 멋과 맛의 고향인 전라북도에도 각별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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